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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이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M&A 시장 위축, 그리고 역기저효과와 원화 가치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신고액은 감소했지만, 지난 5년 평균 수준을 소폭 상회하며, 누적 순위는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외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이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15일 발표했다. 도착액은 2.0% 감소한 11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수합병(M&A) 시장의 위축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작년 3분기가 역대 최대 투자 신고 실적을 기록한 역기저효과와 원화 가치 상승 또한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M&A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54.0% 급감한 2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투자 감소를 주도했다. 그린필드 투자는 6.1% 감소한 17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신고 및 도착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도착액은 증가했다.

신고액은 감소했지만, 지난 5년 평균 누적 3분기 신고 수준인 203억 5000만 달러를 소폭 상회하며, 누적 순위는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투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정책관은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M&A 시장 위축 등 대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3분기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4분기에는 통상 환경 개선과 정부의 노력으로 투자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발 투자액이 36.9% 급감하는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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